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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탐색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분노유발요인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을 목
적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외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를 분석하여 130문항을 추출하고, 이
를 연구팀이(관련교수 2명, 박사과정생 2명) 적절성, 시기적/문화적 타당성, 중복성 등을 점검하여 총 54개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청소년 252명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비문항을 설문조사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낮은 요인부하량을 나타낸 12개 항목을 제거하고, 7개요인(자존감을 위협당할 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소유물에 대한 침해, 제지당했을 때,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차별(무시)당할 
때) 총 42개 항목이 추출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내적합치도, 타당도 결과가 적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분노와 공격행동척도와의 상관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적절한 수렴타
당도를 나타냈다. 개발된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를 추가적으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국내 청소년들이 분노하는 상황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극적으로 분노를 완화하는 대안제시를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청소년∣분노유발척도∣분노유발요인∣요인분석∣척도개발∣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is to develop the Adolescent Anger Provocation Scale(AAPS) for Korean 
adolescents. In order to develop the scale, two research processes were conducted. First, a total of 
130 items were derived from various related research. After analyzing 130 items by a research team(2 
related field professors and 2 Ph.D. students), a total of 54 items reconstructed based on redundancy, 
cultural relevancy, and appropriateness. Second, a survey was administered among 252 Korean 
adolescents. After analyzing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12 items of poor factor loading were deleted. 
Thus, seven factors and 42 items were extracted. Seven factors were as follows: (1) threat to 
self-esteem, (2) uncontrollable situations, (3) violation of personal property, (4) incidents associated 
with rejection, (5) violation of regulation or rules, (6) disrespectful treatment, (7) unfair treatment due 
to age. The internal consistency and convergence validity of the scale were supported. Th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ere also reported. In addition, study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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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노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로 분노 자
체는 인간의 건강한 감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분노
는 분노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분노가 부적응적 행동
을 야기하거나 불필요하게 증폭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황을 초기에 막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신체적, 심리/
정서적, 환경적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변화과정
에서 부적응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며,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
하고 갈등상황을 야기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학교, 가
정, 사회적 문제로 나타남이 보고되고 있다[1]. 

일반적으로 분노가 부적응적으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 특히, 폭행이나 폭력과 같은 사건사
고가 발생하기도 한다[2]. 이러한 청소년의 부적응적 분
노표현 방식은 외현화/내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와 같은 
중요한 문제유발 원인으로 제시된다[3][4]. 청소년의 분
노경험은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주요한 원인임이 증명
되고 있으나 분노의 다양한 현상을 정확히 정의하고 분
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생리적·신체적, 인
지적, 행동적 분노반응과 분노표현의 유형, 분노유발원
인 등 청소년분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차원
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대안연구 진행 
중 청소년이라는 특정적 시기에 이들이 어떠한 분노유
발상황에서 얼마나 분노하는가가 측정된다면 이에 대
한 예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관심에서 출발하
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국내외 분
노유발요인 연구를 분석하였다. 분노유발요인에 대한 
연구 중 [5]는 Feindler와 Ecton(1986)의 연구를 인용
하면서, 분노는 분노유발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의 반작
용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분노는 
대인간의 관계로 발생하며, 따라서 분노가 발생하는 사
회적맥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분노가 기대됐던 일이나 목표했던 활동이 
제지되는 등의 분노유발 사건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다고 설명하였고, 또한 분노가 특정사건에 대한 개인의 
평가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였다[7]. 또한 부당
하거나 불쾌한 사건에 대해 부정적 해석을 하고 이를 
반추하면서 분노가 지속되며 강도도 강화된다고 설명
하였다[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분노가 대인관계나 
외부의 상황적 자극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감정으
로 분노는 외부의 사건이나 상황으로 발생한다고 설명
하고 있다.

국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분노연구는 대부분 
Speilberger가 개발한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STAXI)를 사용하여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그리고 분노표현에 대한 영역을 측정하고 있다. 이 척
도는 측정당시 분노정도(상태분노)와, 분노경험시 분노
정도를(특성분노) 측정하고, 또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
하는지(anger-in, anger-out, anger-control)의 3영
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9]. STAXI의 한계는 
분노를 발생하게 하는 상황이나 요인을 제시하지는 않
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분노하는
지는 알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는지는 측정하
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분노는 심리·정서적 특성 및 인지적 처리 과정, 행동 
양식 등의 개인적 요인과 개인이 처한 사회적 상황 요
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하고 적응적 행동을 지원하기 위
해서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청소
년들이 분노를 느끼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도 필
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 분노 척도는 청소년의 
분노 특성과 분노 표현유형 등에 집중되어 있어
[10-13] 청소년의 분노 유발 요인이나 상황에 대한 충
분한 이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분노척도연구도 매우 제한
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분노유발요인을 측정
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
년 분노유발요인척도 개발과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
분노유발요인 척도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국
내 청소년 대상 분노유발척도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한
다. 둘째,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이 선행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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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된 항목을 중복되는 내용 및 문화적 차이(예, 이성
친구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등을 기준
으로 최소화하여 범주화한다. 셋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문항의 설문을 진행하다. 넷째, 분노유발요인 척
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개발된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분노와 관련된 주요연구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다. 이 같은 연구는 청소년분노에 대한 이해를 돕
고, 이들의 분노유발요인평가에 대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분노유발요인 선행연구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유발요
인을 측정한 연구는 수적으로 많지 않으나 이러한 연구
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척도는 Novaco가 개발한 
Novaco Anger Scale and Provocation 
Inventory(NAS-PI)다. 분노유발요인과 분노경험을 측
정하는 NAS-PI는 60항목으로 구성된 분노경험척도
(The Novaco Anger Scale)와 25문항으로 구성된 분
노유발 요인척도(The Provocation Inventory)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중 분노유발요인 척도는 내가 일을 하
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 너머로 보고 있을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무례한 대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작거
나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등의 ‘불공정’, 내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등의 ‘좌절’, 어
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언제나 반대할 때 등의 ‘다른 
사람의 짜증스러운 특성’, 다른 사람의 실수로 늦어졌을 
때 등의 ‘짜증’의 5가지 분노유발 하위요인을 제시하고 
있다[14]. 청소년의 분노유발요인을 측정하는 또 다른 
척도로는 Dundee Provocation Inventory(DPI)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DPI는 누군가 나를 욕
할 때 등의 ‘자존감 위협’,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축구팀
이나 팝스타를 조롱할 때 등의 ‘억울함,’ 버스를 타려고 
뛰었는데 도착했을 때 버스가 바로 떠나버릴 때 등의 
‘통제력상실’, 내가 내 몸에 커피를 쏟았을 때 등의 ‘좌
절’, 이성친구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등의 ‘거절’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15]. 

이외에도 분노유발척도의 세부항목은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분노유발의 주요 하위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 
국외연구는 다음과 같다. [16]은 분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황’, ‘다른 사
람이 책임인 상황’, ‘불공평함’, ‘통제나 조정되어지는 상
황’, ‘불쾌하거나 부정한 상황에 대항하려 할 때’ 등의 5
가지를 제시하면서 분노는 상황과 개인 성격의 상호작
용에 따라 다르게 야기된다고 설명하였다. [17]은 청소
년이 분노를 느끼는 상황을 다음의 10가지로 제시하였
다. 괴롭힘을 당할 때, 다른 사람 때문에 하고 싶은 일
을 못할 때, 잔소리 들을 때, 자기주장만 고집하는 사람
을 대할 때, 비난받을 때, 모욕을 당할 때, 내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일을 망칠 때, 신체적으로 괴롭힘 당할 때, 상
황 때문에 하던 일을 못하게 될 때, 자신의 소유물을 잃
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때 등이 이에 해당한다. [18]의 연
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에세이를 쓰게 하여 이를 분석한 결과 크게 3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추구하는 것이나 목적이 달
성되지 않을 때의 실패감이나 부족감, 둘째는 공적이나 
사적으로 좌절감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마지막으
로 대인관계간의 착취로 인한 분노를 제시하였다. 이러
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가지고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세부항목 개발에 적용하였다.

국내연구는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분노정도와 문제
행동과의 관계를 주로 분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분노
유발요인을 측정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국내연구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유발요인 척도를 개발하여 
분노표현방식과 그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 분노유발요인으로는 따돌림, 험담 등이 포
함된 ‘대인관계문제’, 누가 내 물건을 빌려가서 주지 않
거나 고장내서 줄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기 자신 및 
소유물의 위협’, 하고 싶거나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할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욕구불만’, 머리검사나 복장검
사를 받을 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지’, 동생이나 언
니, 오빠(누나, 형)만 컴퓨터하게 할 때 등의 내용이 포
함된 ‘컴퓨터 문제’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5]. 

청소년 대상 분노조절 효과연구에서는 분노유발요인
을 정당성과 의도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당성
에는 잔소리, 간섭 등의 ‘욕구에 대한 제한’, 부정의, 차
별대우 등의 ‘부당함’, 불신, 견해차 등의 ‘불일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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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 의도성에는 형제갈등, 아버지
음주 등의 ‘가족문제’, 귀찮게함, 놀림 등의 ‘괴롭힘’, 잘
난척, 무능력 등의 ‘무가치감’, 따돌림, 무시 등의 ‘고립
감’을 하위영역으로 제시하였다[19]. 

국내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유발 척도를 개발한 연
구에서는 척도개발을 위해 2단계의 연구과정을 진행하
였다. 1차 연구단계에서는 예비문항 수집을 위해 ‘어떤 
경우에 화가 나는지’의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질문의 
결과로 총 17개 범주가 조사되었다. 제시된 17개 범주
에는 소통안됨, 부도덕한/비상식적 행동, 무시, 좌절경
험, 비난/공격, 이기적인 행동, 약속안지킴, 책임회피, 
배려부족, 거짓말, 예의없음, 간섭/통제/지시, 언행불일
치, 과도한 스트레스/피로, 부당한 대우, 억울할 때, 잘
난 척 할 때로 조사되었다. 2차 연구단계에서 척도문항
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
과 대학생들의 분노유발요인을 부당함(비난/공격/피
해), 무책임/자기중심적 행동, 업무스트레스와 피로, 무
시의 4가지 요인으로 제시하였다[7]. 

국내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분노유발상황에 대한 
질적연구를 진행한 연구결과 총 4가지의 인식유형을 
제시하였다. 타인의 행동으로 인해 분노하게 되는 ‘의도
된 분노유발상황 인식형’, 타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신
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여 분노하는 ‘지각된 분노유발
상황 인식형’, 자신행동의 결과로 분노하게 되는 ‘자책
으로 인한 분노유발 인식형’,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와 
상이한 행동으로 분노하게 되는 ‘가치충돌에 의한 분노
유발 인식형’으로 분석하였다[20].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분노를 야기하는 상황과 원
인에 대한 김계현(1993)의 연구를 요약제시하였다. 분
노요인으로는 왜곡된 지각으로 분노가 발생할 때, 위협
을 받거나 해를 당한다고 느낄 때, 갑작스러운 좌절감
을 경험할 때, 자신의 불완전성을 깨달았을 때, 습관성 
화를 낼 때, 불의가 발생했을 때의 6가지 영역을 제시
하였다[5]. 또한 국내 선행연구에서 국외의 분노유발요
인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5개의 분노유발요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부당함이나 불공정과 같이 정당성이 
위반되었을 때, 둘째, 모욕이나 자존감의 위협과 같이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평가절하 되었을 
때, 셋째,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게 제지되

었을 때, 넷째, 스트레스가 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
을 때, 마지막으로 소음이나 도덕적으로 혐오적인 장면 
등의 혐오자극이 발생했을 때 분노가 유발된다고 설명
하였다[6]. 

분노유발요인과 분노 및 공격성 등의 변인과의 관계
를 제시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
노유발척도를 개발하여 검증한 연구에서 척도의 수렴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개발된 척도와 공격성질문지(신체
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노유발척도와 공격성 질문
지 전 영역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분
노유발척도가 신체적 공격행동이나 언어적 공격행동, 
적대적 상황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한 것으
로 볼 수 있다[7]. 또한 한국판 분노행동척도의 타당화 
검증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노행동척도의 총 
6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한국판 분노행동척도 중 직접 
분노표출 요인(항목의 예,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밀치
거나 친다 등)의 경우 다른 하위영역보다 STAXI-K의 
특성분노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노수준과 외현화(공격, 
비행) 및 내재화(우울, 불안) 문제를 바탕으로 적응과 
부적응청소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부적응 집단
과 남자부적응집단에서 가장 높은 분노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이러한 결과는 분노유발상황과 
공격성간의 관계와 분노와 공격적 행동의 관계성을 증
명한 것이다[21]. 이처럼 공격성은 직간접적으로 분노
유발상황과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으며 특히 분노와 
관계성이 나타난 관련변인임을 알 수 있다.

국내외 분노유발요인연구를 종합분석하면 공통적으
로 제시되는 분노유발요인들은 좌절감을 주는 상황이
나 경험, 부당하거나 무례한 대우, 대인관계문제와 관련
된 상황, 부당한 상황에 대항하려는 경우, 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 등 외적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가 유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분노유
발요인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척도를 개
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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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분노유발상황 척도개발을 위해 2018년 11월 한 달
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은 충청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2곳과 청소년대상 지역아동센터 
2곳에서 진행되었다.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 참여한 응
답청소년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설문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취약계층 청소
년(예, 경제적 어려움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문화활동 
등을 제공하며, 본 센터에 등록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학생 중 학업중단 
청소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관 청소년을 대
상으로 연구 목적 및 과정 등 연구에 관한 사항과 결과
의 활용 및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사항을 담당 연구원이 
직접 설명하고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학교의 IRB승인(DKU 2018-11-013)을 거친 후 
진행되었다. 설문은 청소년분노유발요인 척도와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STAXI-K 중 특성분노척도와 
K-YSR중 공격행동척도를 포함하였다. 총 302명을 대
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나 동의서가 미작성 되었거
나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총 252명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응답청소년 중 남학생은 123명(48.8%), 
여학생은 129명(51.2)으로 나타났다. 응답청소년의 학
년별 구성은 중1, 39명(15.5%), 중2, 28명(11.1%), 중
3, 40명(15.9%), 고1, 40명(15.9%), 고2, 67명(26.6%), 
고3, 38명(15.1%)로 나타났다. 응답학생의 평균연령은 
15.64세로 조사되었다. 

2. 연구 도구

2.1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STAXI-K)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는 Speilberger 

(1988)가 개발한 상태-특성분노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를 [13]이 한국판 청
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표준화 연구를 진행한 것

이다. 총 항목은 44개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중 분노기
질과 상황에 대한 분노반응을 측정하는 특성분노 10항
목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특성분노 하위영역은 분노
경험시 개인간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고 점수가 높을수
록 분노를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0.81로 나타났다.

2.2 한국판 청소년 문제행동 척도 (K-YSR)
한국판 청소년 문제행동척도 K-YSR (Korea-Youth 

Self Report)중 청소년의 공격행동을 측정하는 19문항
을 활용하였다. Achenbach(1993)가 개발한 YSR은 
아동/청소년의 행동 및 정서 문제를 측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를 국내청소년
을 대상으로 [22]이 신체증상 9문항을 제외하고 3점 리
커트 척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
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0.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청소년분노유발요인 척도개발을 위해 2단
계의 연구과정을 진행하였다. 첫째는 청소년 분노유발
요인척도의 문항개발을 위해 분노유발요인 측정에 활
용된 분노유발 세부요인이나 개별척도항목을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국외연구로는 분노유발척도로 
검증된 NAS-PI와 DPI가, 국내연구에서는 청소년대상 
분노유발요인을 검증한 [5]와 [19]의 연구가 주요자료
로 분석되었다. 이외에도 분노유발 하위요인을 제시하
고 있는 연구들이[16][17][23][24] 분노유발요인 척도
개발을 위해 분석되었다. 

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에는 개발된 청소
년분노요인척도, 공격행동, 특성분노를 함께 조사하였
고,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척도의 신뢰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척도 문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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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행된 분노유발상황 척도 기초연구[25]의 
내용 중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25]의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 국내외 선행연구분석, NAS-PI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여 분노유발의 주요요인들을 제시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 내용은 
국내외 관련척도를 분석한 콘텐츠분석으로 이를 바탕
으로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범주를 구성하고 척도의 세
부문항을 구성하였다.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척도의 문항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했다. 우선 청
소년분노유발요인관련 국내외 연구를 바탕으로 분노유
발요인척도에 적합한 문항을 추출했다. 분노유발 상황
을 측정하는 선행연구가 많지 않고 척도의 세부항목을 
제공하는 연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척
도 문항개발을 위해 국내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분노유발요인을 측정한[5][19]의 연구를 중심으로, 
국외연구에서는 NAS-PI와 DPI척도를 주요자료로 활
용하였다. 이외에도 [16][17][23][24]등의 연구에서 제
시하고 있는 분노유발상황 요인들을 범주분석에 활용
하였다. 국내외 분노유발척도의 1차 분석을 통해 추출
된 분노유발요인은 총 130문항, 14개 범주(무례함, 부
당함, 좌절감, 타인의 귀찮은 태도, 짜증, 자존감에 대한 
공격, 후회, 통제력, 거절, 대인관계문제, 소유물에 대한 
위협, 컴퓨터관련 문제, 욕구불만, 제지)로 분류되었다. 
2차 분석에서 이렇게 추출한 130문항을 연구팀이 중복
문항, 시기적, 문화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항목, 청소년
에게 적절하지 않은 문항 등을 제거하고, 세부항목을 
내용 구성과 타당도에 따라 수정 및 재범주화 하였다. 
연구팀은 청소년 및 심리상담분야 전문가로 청소년복
지에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교수1인, 심리학에 7년 이
상 경력이 있는 교수 1인과 청소년상담의 현장경험이 
있는 상담학과 박사과정생 1인, 청소년활동 현장경험이 
있는 청소년교육상담학과 박사과정생 1인, 총 4인으로 
구성되었다. 충분한 연구경험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팀 전문가들은 관련 자료에 대한 분석회의를 진
행하였고, 총 5개요인(부당한대우, 다른사람의 짜증스
런 특성, 부당함, 좌절, 자존감에 대한 도전), 54개 문
항,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4=매우 그렇다)
로 청소년분노유발요인 척도를 구성하였다.

2. 탐색적 요인분석

척도개발을 위해 문항 양호도 분석, 요인분석 적합성 
검증, 청소년 분노유발요인 척도 및 문항 간 상관계수 
확인과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척도의 신뢰도 검증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54개 문항의 양호도 검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항-전체 상관관계, 내적
일치도 등을 확인하였다. 문항 양호도 분석의 기준은 
왜도의 경우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을 넘지 않고, 
문항-전체간 상관과 문항제거시 알파값이 높을수록, 또
한 문항 설명력의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하였다[7]. 요인
분석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 KMO의 표준적합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를 확인하였다. 예비 척도
의 검정 결과는 KMO=0.88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6439.985(df=1431), p<.001로 표본은 요인분석
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문항분석 과정에서 스크리 
도표, 요인수의 선택, 회전후의 요인구조, 각 요인당 높
은 부하량을 보이는 문항의 수, 요인의 해석 가능성, 설
명량 등을 반복적으로 검토한 후 요인의 구조를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문항의 선별이 이루어졌다[26]. 공통요
인분석을 위해 최대우도법과 요인간 상관관계를 전제
한 직접 오블리민 방법(델타=0)으로 회전하였다. 최초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aiser 기준(Eigenvalue>1.0)
을 충족시키는 요인은 14개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분
산의 66%를 설명하였다. 이 중 요인계수가 0.4 이상인 
항목만 남기고 이보다 적은 항목은 삭제하였다. 이 과
정을 통해 총 42개 항목의 9개 요인으로 축소되었고, 
이에 대한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62%로 나타났다. 하
지만 요인별 부하량이 혼재되어 있고, 하위요인을 설명
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로 요인의 해석가능성, 설명량, 스크리 도표 
등을 기준으로 재분석한 결과, 가장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의 수가 7개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항목
을 추출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척도가 5가지 하위요인(부
당한대우, 다른사람의 짜증스런 특성, 부당함, 좌절, 자
존감에 대한 도전)으로 구성되었으나, 전체 분산의 설
명력, 요인의 해석가능성, 스크리 도표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7가지 요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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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요인 수를 7개로 고정한 후 최대우도법의 직접 
오블리민 방식(델타=0)으로 회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다. 이에 대한 요인구조 결과는 아래 [표 1]과 같다. 
총 42문항, 7개 요인은 전체 분산의 55.93%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분노유발요인 전체척도의 
문항내적합치도는 0.94로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Cronbach α값은 0.74부터 0.88까지로 전체척도의 신
뢰도 및 하위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 제거시 신뢰도 계수를 확인한 결
과 문항 제거시 신뢰도가 상승하는 항목은 없었다. 또
한 척도의 반분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파트 1의 
Cronbach α=0.913, 파트 2의 Cronbach α=0.911로 
나타났고, Spearman-Brown계수도 0.90으로 척도의 
신뢰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요인구조                  (N=252)

문항 
요인

1 2 3 4 5 6 7
요인1. 자존감을 위협당할 때 (Cronbach α=0.88)

1.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할 때 .825

2. 어떤 사람이 나를 
조롱할 때 .780       

3. 듣기 싫은 말을 들
을 때 .778       

4. 어떤 사람이 나를 
말이나 신체적으로 위
협할 때

.746       

5.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뒷담화 할 때 .733       

6. 나의 외모에 대해
서 비난할 때 .730

7. 친구들이 나만 따
돌릴 때 .637

8. 앞에서는 말 한마
디 못하다가 뒤에서 
욕할 때

.622

요인2: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 (Cronbach α=0.78)

9. 부모님이나 선생님
이 칭찬을 안 해줄 때 .704

10.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받았을 때

 .653      

11. 싫어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관심
을 받을 때

 .635      

12. 사람들이 나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할 
때

 .622      

13. 외출했는데 사람
들이 이유 없이 쳐다
볼 때

 .620      

14. 내가 TV프로그램
을 보고 있는데 누군
가 와서 채널을 돌릴 
때

 .554      

15. 내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계속해
서 시끄럽게 할 때

.545

요인3: 소유물에 대한 침해 (Cronbach α=0.82)

16.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905     

17.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846

18. 내 물건을 빌려주
었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722     

요인4: 제지/좌절당할 때 (Cronbach α=0.75)

19. 컴퓨터를 내가 먼
저 하고 있는데 누군
가 뺏을 때

   -.776    

20. 학교나 학원이 제 
시간에 안 끝날 때 -.697

21. SNS나 게임의 계
정(아이디)이 정지되
거나 삭제 됐을 때

   -.679    

22. 빨리 가야하는데 
길이 막혀 움직일 수 
없을 때

-.508

23. 내가 배고프고 지
쳤는데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할 때

   -.504    

요인5: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Cronbach α=0.76)

24. 어떤 사람이 약속
을 지키지 않을 때     .714  

25. 어떤 사람이 나의 
허락 없이 내 물건에 
손댈 때

    .688  

26. 줄을 서있는데 어
떤 사람이 새치기 할 
때

    .669  

27. 어떤 사람이 나에
게 거짓말을 할 때     .642  

28. 내가 이야기하는
데 사람들이 전혀 듣
지 않을 때

    .517  

29. 어떤 일을 계획했
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이 빠지거나 
취소할 때

    .488  

요인6: 부당한일(억을한일)을 당할 때 (Cronbach α=0.84)

30.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748 

31. 내가 하지 않은 
일로 비난을 받을 때 .722

32. 이간질 시키는 친
구 때문에 친구들과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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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요인1은 8개 문항으로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할 때,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을 보면 자신에 대한 뒷담화, 비난 등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존감을 위협당할 때’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7개 항
목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칭찬을 안 해줄 때, 내가 
주문한 것과 다른 물건이나 음식을 받았을 때 등 상황
을 통제할 수 없을 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통제력이 없다고 느낄 때’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요인 
3은 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내 물건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을 
때 등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상황을 포함하고 있다. 요
인 4는 5개 항목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 움직
일 수 없을 때, 학교나 학원이 제 시간에 안 끝날 때 등
으로 ‘제지 또는 좌절당했을 때’ 상황으로 구성되었다. 
요인 5는 총 6개 항목으로 어떤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줄을 서있는데 어떤 사람이 새치기 할 때 등으

로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로 명명하였다. 요인 6은 
총 8개 항목으로 내가 한 일인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친구가 헛소문을 낼 때 등으로 ‘부당한 일 또
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
었다. 마지막으로 요인 7은 5개 항목으로 두발이나 복
장을 제지당할 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등과 
같이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당할 때’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노유발상황 하위요인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다. 각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는 0.28
부터 0.70까지 모든 관계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 부당한
일과 자존감 위협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r=0.70, p<.001), 차별과 소유물침해 요인간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것으로 (r=0.28, p<.001) 조사되
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에서 p<.001로 모든 하위요인간 
상관관계가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노유발상황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N=252)

3. 관련 연구척도들과의 상관관계 분석

청소년 분노유발요인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공격행동, 특성분노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분노는 공격적행동과 높은 상관관
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7]. 또한 특성분노척도의 경우 
국내에서 분노정도를 측정하는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
으로 사용되는 척도이다. 아래 [표 3]의 분석결과에 의

사이가 멀어질 때
33. 친구가 헛소문을 
낼 때 .639

34. 잘못을 인정했는
데도 계속 비꼴 때 .634

35. 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그
냥 넘어갔는데 내가 
했을 때는 지적 받을 
때

.624

36.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말에 언제나 반
대할 때

.610

37. 어떤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해 아는 척 할 
때

.576

요인7: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당할 때 (Cronbach α=0.74)

38. 두발이나 복장을 
제지당할 때 .765

39. 핸드폰을 충전할 
수 없을 때 .750

40. 어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팀을 욕할 때

.610

41.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546

42. 다른 형제와 차별 
받을 때       .518

설명변량 29.
52 6.90 5.14 4.16 3.50 3.32 2.95

누적변량 29.
52

36.
85

42.
00

46.
16

49.
67

52.
98

55.
93

자존감 
위협

통제력 
상실

소유물 
침해

제지/
좌절

규범
무시

부당한 
일 차별

자존감 
위협 1

통제력 
상실 .47** 1

소유물 
침해 .39** .40** 1

제지/
좌절 .46** .57** .40** 1

규범
무시 .54** .53** .46** .45** 1

부당한 
일 .70** .51** .41** .47** .57** 1

차별 .46** .58** .28** .57** .39** .48** 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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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개발된 분노유발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
를 측정하는 특성분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r=0.49, p<.001)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분노유발요인 점수가 높은 청소년일수록 공격
행동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r=0.18, p=.004) 증명되었
다. 이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개발된 
분노유발요인척도의 수렴타당도가 지지됨을 증명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표 3. 관련 척도들과의 상관관계분석                 (N=252)

4. 추가적 요인분석

개발된 척도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확
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척도의 하위요인
과 문항수가 많고 응답자수가 적다는 한계를 갖고 있으
나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추가적 분석을 실행하였
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적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모
델 적합도는 변수의 수와 샘플규모에 많은 영향을 받으
며, 샘플사이즈가 ≦250인 경우 모델적합도가 과하게 
기각(reject)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연구는 전술
한 250명보다 많은 연구대상(N=252)이지만 그 수가 
크지 않으며, 선행연구 중에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권장되는 샘플사이즈가 400명 이상을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28]. 따라서 본 분석의 경우 여전히 검정력이 부족
한 샘플사이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차원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χ2은 1666.02(df=798), 
p<.001로 나타났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비표
준화 λ의 C.R.(critical ratio)가 모두 1.96이상, p<.05
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표준화 λ의 경우도 모두 0.05이
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지수인 
RMR은 0.051, TLI는 0.788, CFI는 0.804, 
RMSEA(90% 신뢰구간)는 0.066(0.061-0.070)의 값을 

나타냈다. 아래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잠재변수
인 하위요인과 측정변수인 문항간의 요인계수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적합도 기준에 
따르면 RMR과 RMSEA은 0.05-0.08사이면 괜찮은 적
합도, CFI와 TLI는 0.90이상이면 적합도가 좋은 것으
로 제시되고 있다[29]. 이 기준에 따르면 본 모형의 적
합도는 지수에 따라 혼재된 결과를 나타내지만 결과적
으로 모형 적합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전술한 것과 같이 본 연구의 경우 측정변수
가 많고 샘플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대상으로 연구분석을 진행하
는 것이 필요하겠다.

* 1. 자존감을 위협당할 때, 2. 통제할 수 없는 상황, 3. 소유물에 대한 침해, 
4. 제지/좌절당했을 때, 5.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 6. 부당한 일(억울한일)
을 당했을 때, 7.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당할 때

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분노하
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국내 청
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특
히 분노하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
발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분노유발요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분노유발
요인 특성분노 공격행동

분노유발요인 1

특성분노 .49** 1

공격행동 .18** .57** 1

*. p< 0.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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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조절대안 모색을 위한 증거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분석결과 총 7개의 하위요인, 42개 세부항목으로 구
성된 척도가 개발되었다. 요인분석결과 가장 많은 8항
목을 포함하고 있는 ‘자존감을 위협당할 때’와 ‘부당한 
일 또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인의 경우 타인의 부
당한 행위로 의해 자존감이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를 의
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나 행
동에 다른 연령대보다 충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
는 청소년기의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선행연구에서도[6][7][14]. 분노요인으로 제시된 부
당함이나 불공정과 같이 정당성이 위반되거나, 모욕이
나 자존감의 위협 같은 자신에 대한 평가절하상황 등이 
분노유발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 중 하나는 ‘소유
물에 대한 침해’ 요인과 ‘어리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당
할 때’ 요인이다. ‘소유물에 대한 침해’요인은 3항목으로 
항목수는 가장 적으나 수차례 요인분석과정에서 항상 
3항목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인은 미성년이라는 연령적 상황적 특성을 반영한 
요인으로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선
행연구결과와도[5][19] 유사하다. ‘통제할 수 없는 상
황’, 제지/좌절당했을 때’, ‘규범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요인들은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분노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시된 요인들도 선행연구에서[7][15][16] 보편
적으로 나타나는 분노유발요인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요인들은 선행연구결
과[5-7][14-16][19]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
된 척도는 자존감위협,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제지상황,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부당한 상황 등의 보편적 
분노유발요인과 함께 청소년기 특징을 반영한 요인(소
유물, 어림으로 인한 차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선행연구에서  개별요인으로 제시된 거절
[15]이나 컴퓨터문제[5] 등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분노
유발요인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문화적, 시대적 변별력을 나타내고 있
다고 설명할 수 있겠다.

또한 개발된 분노유발요인척도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분노유발요인척도와 특성분노와 공격행동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특성분노와는 0.49, 공격행동과
는 0.1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분노유발요인척도가 청소년들이 나타내는 공격적 
행동과 분노상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7][19][21]. 이처럼 개발된 척
도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서도 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청소년대
상으로 적절한 분노유발요인척도라고 할 수 있다.

분노는 개인의 인지 및 상황적 취약성에 의해 발생하
며 이를 측정가능하게 하는 것은 청소년분노에 대한 새
로운 관점과 이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
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분노를 야
기하는 특정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이에 대한 전
문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는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과 일반청소
년에게 각각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분
노와 관련된 문제를 나타내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
노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분노조절프로그램들
은 분노상황에 대한 인지적인 인식을 통해 자신의 감정
을 파악하며, 분노로 야기된 신체적 반응 등에 대한 이
해를 통해 분노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 얼마정도를 분노하
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30][31]. 
본 연구결과는 분노조절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참
여 청소년의 분노유발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각 상황마다 
어느 정도의 분노가 발생하는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분노문제가 있는 청소년을 대상
으로는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구체적인 분노유발요
인을 인지하도록 돕고 이러한 인지를 바탕으로 분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또한 교육적 차원에서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자
살예방생명지킴이 교육과 유사한 정기적인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교육내용으로는 분노에 대한 
이해, 분노표현 방법 등과 함께 스스로 언제 분노가 야
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향상을 위해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일반 청소년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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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청소년문제 중 하나인 분노를 이해하고, 분노를 스
스로 인식하여 이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청소년 분노
유발요인척도의 개발은 청소년분노대처를 위한 예방 및 
치료적 증거기반 자료제시와 함께 청소년의 분노발생에 
대한 추후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한된 지역에
서 편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를 모집했
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연구에서는 대상 청소년을 확
대하여 척도의 재검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
째, 추가분석결과로 제시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통계적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척도개발연구에서 측정항
목이 많을수록 또는 확인적요인분석을 진행할 경우 많
은 수의 표본을 요구한다[27][29]. 결과적으로 본 연구
의 확인적 요인분석결과는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노유발요인 하위영역의 경우 독
립적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위영역간 관련성을 전
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침해
상황에서 높은 분노유발점수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경
우 규범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낼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요인간 상관관계를 전제한 
적합도가 현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분석방법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확대된 표본의 일반 청
소년을 대상으로 추가요인분석과 일반화를 위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겠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분노유발요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NAS-PI[14]를 연구에 포함
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언한다. 전술한 것과 같이 
NAS-PI는 분노유발요인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가장 많
이 활용되는 척도이기 때문에 추후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성과 NAS-PI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
겠다. 이러한 연구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
의 특성을 반영한 분노유발요인 검증연구라는 점에서 
청소년분노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분노조절대안제시
를 위한 증거기반실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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